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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겠어요. 매일 그런 느낌인데요”

민주노총 1기 성평등학교를 다녀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성들이 대부분인 행사에 1박2일로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참가자도 회의실 탁자가 모자랄 정도로 제법 많았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성과가 있었

다. 제일먼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낯선 분위기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라고나 할까. 연맹 여성동지에게 다녀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매일

그런 느낌인데요” 한다. ‘그래 맞아! 앞으로 소수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번 더 생각하며 살아야 겠구나’ 라는 생각을 먹었다.

쉬는 시간에 인사를 하는데 참석한 10여명의 남성들에게 시선이 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에 대한 편을 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마음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지

만 그동안의 생활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좀 더 성평등적 사고를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

“성평등의 역사와 관점” 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박경화 선생의 말이 가슴에 오래 남는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이세상의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살아가면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바바라 할머니의 세포공생론에서 성질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 또다른 세포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살아 나간다는 것이다. 옥수수에게 매일 말을 걸고 칭찬을 해

주었더니 좋은 옥수수가 열렸다고 한다. 옥수수와도 이야기 하거늘 하물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등을 돌리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향후 노조활동에 좋은 지침이 되

었다.

아쉽다면 이날 참석자중 소수자인 남성에 대한 배려를 좀더 했으면 했다. 남성이 사용한 외부화장실은 샤워시설이 없어 매우 불편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1,2층을 사용한

여성 화장실에는 샤워시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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